
2019년 3월 정기인사 시기 번복에 따른 성명서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3월 정기인사 시기 번복에 따른 이번 

사태에 대해 700여명 공직자 조합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가평군청은 당초 2019. 1. 28. 근속승진 및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2019. 3. 5.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 3. 4.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예고를 변경하여 2019. 3. 11로 정기인사 시기를 늦추었다. 그

리고 다시 이틀 만에 2019. 3. 6. 사전예고를 변경하여 2019. 4. 1.로 시기를 

늦추며 번복하였다.

  인사사전예고는 ｢가평군공무원노사 제1차 단체협약서｣ 제31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운영 시 불

합리한 차별대우를 막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며, 동 협약서 제7조에 따라 

가평군(교섭대표: 가평군수)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교섭대표: 위원장)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사권한 남용과 전횡이 계속되고 있음에 가평군 이하 집행부는 협약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음을 밝히고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불미스러운 각종 의혹을 야기하는 인사사전예고 변경을 즉각 철회

하고 조속히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둘째,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원조정(30명 증원) 

연기사유를 들어 조합원에게 실망을 주는 집행부의 해명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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